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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7배 폭증…문제 된 기관들 ‘비공개 방침’에 

이럴 거면 왜 하나”
Ÿ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 2.7배(32건→87건) 폭증…

과징금·과태료 각각 16건, 69건 대폭 증가

Ÿ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표’ 처

분은 17건에 그쳐…알 권리 침해

Ÿ 개보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Ÿ 강 의원, “공표 제도가 공공기관의 법 위반 사실을 감추는 ‘방패막이’로 

전락해…공공기관은 제도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시을)이 개인정보보
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건수는 87건으로 전년 대비 2.7배(32건→87건) 늘었다. 그러나 
기관명과 위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표는 17건에 불과해, 문제를 일
으킨 기관의 이름과 위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공표’라는 비판이 일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2020년 8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는 2021년 49건, 2022년 32건, 2023년 87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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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건수도 늘었다. 2021
년과 2022년에는 과징금 부과 사례가 없었으나, 2023년에는 16건(총 3억 
7,450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 역시 2021년 18건에서 2022년 
28건, 2023년 6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인력 확대 등 관리 강화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공표’ 처분은 저조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건에 불과했고, 
2023년에도 17건에 그쳤다.

<개보위 출범 이후 3년간(2021-202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 현황>
(단위 : 건)

과징금 과태료 의견
제시

개선
권고

시정
명령

시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공표 계
2021 0 18 0 0 13 36 0 12 1 80
2022 0 28 1 2 0 19 0 1 1 52
2023 16 69 0 9 4 3 0 0 17 118

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표 제도가 취
지와는 다르게 공공기관의 위반 사실까지 감출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며 ‘향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돼야 할 공표 제
도가 공공기관의 법 위반 사실을 감추는 ‘방패막이’이 되고 있다”라며 “공공
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성격상 그 위반 사실은 투명하게 공
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10월 3일
국회의원 강명구


